
LG전자, 장애인사업장 설립 협약

LG전자(대표 구본준)는 12월11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

사의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측은 12월11일 경기도 평택 LG전자 디지털파크에서 LG전자 박진관 평택경영지원담당과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조종란 고용촉진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LG전자는 2013년 평택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처음 설립하고 이후 창원, 구미, 서울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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